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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INE CHALLENGE

국내 시장에서 만나고 싶은

KWC 2020 수상 미수입 와인 Ⅴ
KWC 2020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와인 중 몇몇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 2021년에는 높아지는 와인 소비량에 따라 와인 시장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총 5번에 걸쳐 소개하는 KWC 2020 미수입 와인 역시 국내 시장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

글 김은지, 임주희 사진 장영수

1. Michel Torino Select Reserve
손으로 직접 딴 말벡 포도를 12달 동안 프랑스산과 미국산 배럴에서 숙

성시켰다. 깊고 진한 붉은색을 띠고 붉은 베리류 과일과 자두 향, 건포

도, 초콜렛 향이 조화를 이룬다.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리며 2014년, 와인 

전문 매체인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90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발디

이탈리아의 핵심적 와인 산지인 베네토 지방의 발폴리첼라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이탈리아 와인의 최상급인 DOCG의

와인으로 포도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와인 제조, 마케팅, 물류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와인을

만든다.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인 IWSC에서 수상을 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 Vivaldi Amarone della Valpolicella DOCG
10월 초에 손수확한 꼬르비나, 꼬르비논(Corvinone), 론디넬라를 120

일간 말리면서 파씨토 양조 방법으로 빚은 와인이다. 짙은 루비 빛을 띤

다. 강렬한 여운과 달콤함, 부드러운 탄닌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풀바

디 레드 와인이다.

미쉘 토리노

1892년에 아르헨티나 깔차키 밸리에서 프랑스인과 이탈리아인

가족이 시작한 와이너리다. 높은 곳에 위치한 깔차키 밸리는

기후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설립자인 데이비드

미쉘과 가브리엘라 토리노는 이 지역의 잠재력을 믿고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예측대로 깔차키

밸리의 기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와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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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te Bio Red
포르투갈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의 특성을 최대한 전달하려는 노력이 담

겼다. 작은 배라는 뜻의 ‘Bote’는 포르투갈을 여행하는듯한 느낌을 주기 위

해 붙여진 이름이다. 스파이시한 탄닌, 풍부한 블랙베리 향, 적절한 산도

를 느낄 수 있다.

2. Bote Bio White
전통 와인 양조 방식을 따라서 와인에 생동감이 넘치며, 풍부한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이 뛰어나다. 호페이루라고도 부르는 시리아, 꽃과 꿀 향

을 뿜어내는 폰테 칼, 스파클링에 자주 쓰이는 품종 말바지아 피나를 

블렌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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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카 와인

카스카 와인은 최고의 포도로 와인을 만들며 포르투갈의 독특한 전통 와인 생산 방식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와이너리다.

설립자이자 와인 생산자인 엘더 쿤하는 나파 밸리에서 경력을 쌓으며 피누 누아 생산법을 익혔다. 브뤼셀 몽디알 콩쿠르에서는

금메달을 수상하며 와인 생산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2008년 그는 카스카 와인을 설립했고, 10개의 다른 DOC에서

와인을 만들며 포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1. Ramage La Batisse
라마쥬 라 바티스는 오-메독 지역(남프랑스 보르도의 메독 지방의 와

인 산지)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중 하나다.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를 같은 양으로 블랜딩한 보르도 와인 스타일로, 깊은 풍미와 촘촘한 

구조를 자랑한다. 육류와 좋은 조화를 이룬다.

샤또 라마쥬 라 바띠스

프랑스 셍소뵈 지역의 메독 중심부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보르도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대화를 위해

바이오다이나믹 농법, 친환경적인 재배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자 조르주 파울리가 메독 최고의

 떼루아에 위치한 이 와이너리를 운영한다. 2003년에는

공식적으로 크뤼 부르주아 쉬페리에로 승격되었다.

1


